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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도시철도차량에서 열차사고 및 단전/단선 사고 발생 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 등 안내방송이 가능한 무정전 비상방송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제안하는 비상방
송장치 기술은 철도 운행 경로 상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200m 이상 통신거리를 보장하며, 
단말간 직접통신(D2D, Device-to-Device)이 가능한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모든 객차에 
안내방송이 가능하다. 특히, 별도의 추가 통신 인프라의 구축 없이 기존 운용구간에서 사
용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와 연계하여 사령과 승객 간 비상통화 기능을 제공한다. 

주요어 : 도시철도차량, 단말간 직접통신, 무정전 비상방송장치, 비상통화

1. 서 론

최근, 지하구간을 운행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터널에서 전동차 고장, 열차사고 및 

단전/단선 등과 같은 비상상황 시 안내 방송 

불능으로 인한 이용승객의 불편과 

안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철도 

운행 경로 상 어떤 비상상황에서도 모든 

객차에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비상방송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 도시철도 무선통신망은 

구간별로 VHF, TRS-ASTRO, TRS-TETRA 등의 

서로 상이한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고 있다. 수도권 일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에서는 900MHz 대역에서 근거리 

통신기술(WPAN)인 블루투스/지그비 기술과 

무선중계기술을 활용하여 비상 방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다만, 굴신률이 크고 90% 

이상이 터널구간이며 통신음영 지역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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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구간에서의 WPAN 기술 적용은 

통신성능 열화 및 통신거리에 대한 제약으로 

극단적 비상상황에서는 그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무선연계 비상방송장치를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비상방송장치는 도시철도차량의 화재나 충돌 

등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전원 및 

축전지 전원 차단 시에도 승객의 안전한 

대피 등 안내방송이 모든 객실에 가능해야 

한다. 모든 객실 송/수신기는 운전실(기관사 

또는 승무원) 또는 사령실과도 비상통화가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상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타 전동차에 

설치된 장치 또는 외부의 다른 주파수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철도에 

이용되던 무선통신기술들에 독립적으로 동작 

해야한다. 특히, 통신음영구간 등 터널구간 

에서 강건한 통신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열차사고 시 편성내 일부객차가 

소실될 경우에도 편성내 나머지 객차의 모든 

송/수신기는 안정적인 동작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터널내에서 중계기능의 도움없이 

최소 200m 이상의 단말간 직접통신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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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본 논문의 비상방송용 무선통신 방식은 

중계기능의 도움 없이 최소 통신거리 

200m(10량 한 편성 길이)라는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개발해야한다. 현재 이와 같은 

통신거리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다양한 

무선 통신방식을 검토하였으며, 잠정적으로 

단말간 직접통신이 가능하며, 전파간섭에 

강인하고 5.9GHz 전용 주파수대역이 

사용가능한 WAVE 통신기술[1]을 적용하였다. 

사령실과 객실간 비상통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신범위(거리)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VHF, TETRA 

통신 인프라 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이기종 상호연동장치인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여 기존 VHF, TETRA 

(또는 ASTRO) 무선네트워크 인프라와 

연동하여 사령과 승객 간 비상통화를 

지원한다. 또한, 향후 LTE-R 통신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이의 호환을 위한 LTE-R을 

통해서도 사령/승객 간 비상통화를 지원해야 

한다. 여기서, 비상통화 지원을 위해 VoIP 

프로토콜 기반 음성통화를 지원하며, 깨끗한 

음질을 보장하기 위해 G.729 음성코덱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본 논문의 비상방송장치는 

이기종 상호연동장치인 게이트웨이를 이용 

하여,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VHF, TRS-TETRA 

및 TRS-ASTRO를 포함하여 LTE-R 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와의 연동을 통해 사령실과 

철도차량을 무선 연계한다. 특히, 한 편성내 

철도차량에서는 WAVE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일부객차가 소실되더라도 편성내의 모든 

객차의 비상방송장치 간 무선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기관사/승무원은 운전실에 설치된 

비상방송장치를 이용하여, 객실에 안내방송과 

승객통화가 가능하다. 객실에서는 일부객차가 

소실되는 등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안내방송을 청취할 수 있으며, 운전실 및 

사령실과 비상통화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령실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된 편성에 

대해 안내방송 뿐만 아니라, 객실 

비상방송장치와 비상통화가 가능하다. 

3. 결 론

본 과제를 통해 철도 운행 경로 상 어떤 

비상상황에서도 200m 이상 통신거리를 

보장하는 D2D 무선통신을 적용하여 모든 

객차에 안내방송이 가능하며, 별도의 추가 

통신 인프라의 구축 없이 기존 운용구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를 연계하여 

사령과 승객 간 비상통화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비상 안내방송, 사령/승객 통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비상상황이 발생 한 

경우에도 승객에게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어 철도차량의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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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비상방송장치 운용 개념도


